
 전례안내  
 

 

합동미사 

2월 20일  2월 27일  

해설 유소정 이혜진 

독서 이상윤 허선우 

복사 김영욱, 김병규 김영욱, 현종한 

선창 성가대 성가대 

반주 박승희 박승희 

평일미사 805 회 

묵주기도 53686 단 

 

 

 화답송  

 
 

 

○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

찬미하여라.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

마라. ◎ 

○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,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. 네 목숨을 

구렁에서 구해 내시고,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. ◎ 

○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,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. 

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,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. ◎ 

○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,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. 

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,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. ◎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 

 
 

 본당 소식  
1. 성지가지를 회수 공지 

작년 주님 수난 성지주일에 가져갔던 성지를 2월 27일까지 성당으로 가져와 

주시면 그것을 태워서 재의 수요일에 사용할 예정입니다.  

 

2. 재의 수요일 미사 안내 

일시: 3월 2일 저녁 7시 30분 

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이날은 금육과 단식을 합니다. 또한 미사 중에 이마에 

재를 얹는 예식이 있겠습니다.  

 

3. 십자가의 길 안내 

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미사(19시 30분)와 십자가길이 있습니다. 

그리고 사순시기 동안 목요일 미사는 없겠습니다. 

 

4. 주일학교 소식 

주일학교 스케줄 (Sunday School schedule) 

주일날자 (Date) 스케줄 (Schedule) Altar2 

2/20/2022 대면 교리 (In-person) 11-12  

2/27/2022 대면 교리 (In-person) 11-12  
 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<전례교리상식 퀴즈> 

이스라엘이 판관기를 마치고 왕정으로 바뀌면서 (     )은(는) 그 

첫번째 임금으로 선택되었다. (정답은 4면 전례교리상식 본문에) 
 
 

1) 다윗        2) 솔로몬         3) 사울        4) 모세 

 



교리 상식 – 사울 
 

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다. 사울은 예언자 사무엘에 의해서 임금으로 세

워지는데 그에 대한 기록은 사무엘기에 처음 나온다.  

‘벤야민 지파 … 사울은 잘생긴 젊은이였다.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처럼 

잘생긴 사람은 없었고 키도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’. 힘센 용

사로서 외모가 출중하고 겸손하며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던 사울은 

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방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백성을 구원했지

만 점점 하느님께 대한 불신과 욕심이 자라나 결국엔 그 분을 저버리게 되었

다. 사울의 결정적인 잘못은 크게 두 가지였다. 

첫번째 잘못은 필리스티아와의 전쟁에서 포위되고 하느님의 도움이 시급해지

자 불안해진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 손으로 직접 번제를 바친 것

이었다. 사울은 예언자를 통해 주어진 하느님의 약속을 의심했고 그분께서 세

우신 사제직의 엄중한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하느님께 불순종했다. 그뿐만 아

니라 그는 죄를 고백하기는 커녕 급박한 사정을 핑계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

하기도 했다. 그의 두번째 잘못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포로와 전리품

을 ‘완전봉헌물’로 바치라는 하느님의 명을 어긴 것이다. 사울은 적의 임금

을 사로잡고 값나가는 전리품들을 챙김으로써 하느님을 기만했다. 거기에

다 사무엘에게 “저는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였습니다.” 하고 거짓말까지 하

고, 잘못을 들키자 하느님을 위한 일이었다고 그분께 탓을 돌리기까지 한다. 

결국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게서 하느님의 영은 떠나버렸고 사무엘은 

다윗을 선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. 다윗을 두 번째 임금으로 받아들인 

것이다. 

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실현해야 할 본분을 잊

고 제 뜻대로 살았던 사울의 말로는 비참했다. 다윗에 대한 질투와 끊임없

는 근심으로 점차 병들어 갔고, 결국 필리스티아와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생

을 마쳤다. 사울은 다가오는 압박과 불안감을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용

기도 믿음도 부족한 사람이었고, 주변 사람들의 의견과 분위기에 휩쓸려 하느

님보다 사람에게 좌지우지되었으며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변명하고 주저하

는 사람의 전형이었다.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선교위원회 
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주의 정성 

[주일 헌금]       

교중미사(2/13) 

특별헌금 

 

 

$ 

$ 

   548.- 

    80.- 

[교 무 금]  $    450.- 

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       $    1,078.- 
 

 사귐, 섬김, 나눔의 공동체  

 

(다해) 연중 제7주일 
(2022년 2월 20일)  

 

미사 성직자 교리 및 모임 

평

일 

목 

(19:30) 주임 

신부 

정성훈 

모세 
93moses@gmail.com 

Cell: 216-801-0747 

제대회 기도회 10:30 수요일 

교사회 기도회 19:00 수요일 

주

일 

10:00 

(합동) 

남성 기도회 18:00 화요일 

캔톤 기도회 20:30 수요일 

캔

톤 

19:30 
셋째 

토요일 

종신 

부제 

신철야 

안드레아 
cjshinmd@gmail.com 

Cell: 440-823-3797 

에파타 모임 10:30 금요일 

주일학교 11:30 주일 

 

클리블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

St.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

 
 

 

 

 

 

 

 

 

 
 

 

 

 

 

 

 

주보위원 이승엽 유스티노 seungyup.lee.seungyup@gmail.com 216-308-3870 

 

본당 주소 : 2310 West 14th Street, Cleveland, OH 44113 

  ☏ : 216-861-4630 홈페이지 : www.clekcc.org 이메일: office@clekcc.org 
 


